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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맞이한 ‘한글 점자의 날’
- 11. 4.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기념식 열고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학술대회 등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립국어원,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등과 함께 11월 4일(목) 

오후 2시, ‘제95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점식 한글 점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로 

제95돌을 맞은 ‘한글 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우리말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점자로 적기 위해 창안한 표기 문자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우리말 

표기 방식에 맞게 6점을 조합해 표기할 수 있게 고안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점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글 점자의 날(11. 4.)’은 

법정 기념일이 되었고, ‘한글날(10. 9.)’, ‘한국수어의 날(2. 3.)’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법정 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이한 올해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와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의 날 노래 제창 

등을 진행한다. 기념식 후에는 한글 점자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 대회도 

개최한다.

  ▲ 점자 전문인력 일자리 발굴에 노력한 송암점자도서관 김윤미 팀장, 

▲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과 교육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유인선 씨, ▲ 전남 지역 점자도서관 건립에 노력한 전남시각장애인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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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강호 사무국장은 점자 발전 유공자에 선정되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글 점자 주간(11. 1.~7.) 운영, 점자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 정책 추진

  아울러 이번 ‘한글 점자의 날’과 연계해 11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한글 점자 주간’이 열린다.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마음으로 읽는 문자, 

일상 속 점자를 찍다’라는 주제로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점자 사진을 공모

하고, ▲ 문체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글 점자의 날’과 ‘한글 점자 

주간’ 홍보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해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을 바탕으로 매년 

점자 발전과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점자 출판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역 지침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점자 말뭉치(빅데이터)를 구축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점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의 자부심이 한층 커지고,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각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한국 점자의 날 기념식 홍보물


